
재해예방사업 10% 증액, 신속 정비를 위해 조기 발주
- 행안부‧지자체 조기추진단 구성, 2월말까지 90% 발주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작년대비 약 

10% 증액된 1조 144억의 예산(국비 5,072억, 지방비 5,072억)을 확보하고

전국 57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

밝혔다.

○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은 ▲침수해소 등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

정비사업 5,954억 원 ▲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,828억 원

▲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46억 원 ▲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

사업 626억 원 ▲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,390억 원 등이다.

○ 그리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국 15개 시‧도 재해예방담당 

국장과 138개 시‧군‧구청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「조기추진단」을

구성하고 2월말까지 전체 사업장 가운데 90% 이상인 515개소를 

대상으로 공사계약 등 발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.

□ 1998년에 처음 시작한 재해예방사업은 그간 17조 9천억 원을 투자해 

8,022개소의 위험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토지 활용도 

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.

○ 경기도 동두천 하봉암지구의 경우 2011년 7월 시간당 81㎜의 폭우로 

주택이 붕괴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,

○ 이후 2015년부터 52억 원을 투입해 상류 사방댐 설치 및 하천 폭 

확대 등 예방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8년 8월 같은 규모의 폭우에도 

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

받았다.



□ 아울러, 올해부터는 피해원인을 일괄 해소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

정비(5→20개소)와 사유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(2→16개소), 상습

가뭄 재해위험지구(5→15개소)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.

□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“예방사업 투자는 국민편익이 높은

만큼 올해 배정된 예산을 조기에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

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.”면서, “일선 지자체에

서도 조기 예산집행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

참고 재해예방사업 효과 사례

지역 과거 피해현황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 최근 집중호우 시 전경

동두천

▸‘11.7.26.~28.호우로 하봉암 지역 

토석류 발생

▸최대시우량 : 81㎜

【하봉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】

▸위  치 : 동도천 하봉암동 

▸사업량 : 토석류 방제댐 1개소

▸사업비 : 5,231백만원 

▸기  간 : 2015.~2018.

▸18.8월 최대시우량 : 58.1mm

▸피해현황 : 없음

용산

▸‘10.9.21 호우로 신용산역 침수

▸최대시우량 : 80.5㎜

 ※ 과거 피해 이력
  ‘01년 한강로, 지하차도 등 침수(83.0㎜)
  ’11년 (49.0mm)

【한강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】

▸위  치 : 서울 용산구 용산역

▸사업량 : 펌프장 1개소

          관거 1.29km

▸사업비 : 50,700백만원 

▸19.8월 최대시우량 : 34mm

▸피해현황 : 없음

파주

▸‘99.8.1 호우로 인한 문산읍 침수 

▸최대시우량 : 56㎜

【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】

▸위  치 : 파주 문산읍 문향로

▸사업량 : 하천정비 6.1km

          펌프장 증설 1식

▸사업비 : 27,300백만원

▸‘18.8월 최대시우량 : 64mm

▸피해현황 : 없음


